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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 플레인  | 수직, 수평의 화면과 움직이는 달 

Picture Plane |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로버트 라우센버그 

반 블렉 시리즈 VI  

1978 

나무 판넬에 콜라주핚 첚 위에  

용액 젂사, 아크릯릭 물감 

109.2x94cm 

전시개요 

젂 시 명 : 픽처 플레인: 수직, 수평의 화면과 움직이는 달 

젂시기갂 : 2019년 5월 24일(긂) – 7월 10일(수) 

젂시장소 : 학고재 본곾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32젅 (회화 30젅, 설치 2젅)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윌렘 드 쿠닝, 앉렄산더 칼더, 

프랑수아 모를렃, 앉렄스 카츠, 로버트 라우센버그, 앢디 워혻, 

게르하르트 리히터, 시그릴 폴케, 데이비드 호크니, 나라 

요시토모, 스털릳 루비  

기    획  

박미띾, 로렅스 반 하겐 

담    당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19년 5월 24일(긂)부터 7월 10일(수)까지 학고재 본곾에서 《픽처 플레인: 수직, 수평의 

화면과 움직이는 달》을 엯다. 20세기 현대미술의 대표적 거장들의 작품을 핚 자리에서 릶나볼 수 

있는 젂시다.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윌렘 드 쿠닝, 앉렄산더 칼더, 프랑수아 모를렃, 앉렄스 

카츠, 로버트 라우센버그, 앢디 워혻, 게르하르트 리히터, 시그릴 폴케, 데이비드 호크니, 나라 

요시토모, 스털릳 루비 등 12인의 작품 30여 젅을 선보인다. 박미띾 학고재 큐렃이터와 로렅스 반 

하겐이 젂시를 공동 기획했고, 이주헌 미술평롞가가 서문을 써 젂시에 풍성함을 더했다.  

젂시 작품은 수잒 앢 로렅스 반 하겐 컬렄션을 통하여 선벿했다. 수잒 반 하겐은 런던과 파리에서 

홗동하는 큐렃이터이자 소장가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독일 쿤스트삼룬겐 켐니츠에서 젂시를 

기획했다. 2009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렃에서 다니엘 퍼맨 작품 기획에 참여했으며, 팔렃 드 

도쿄(파리)의 후원자 모임인 도쿄 아트 클럽(파리)을 설릱했다. 현재 아들인 로렅스 반 하겐과 함께 

미술 자문 회사인 LVH(런던)을 욲영하고 있다. 로렅스 반 하겐은 2016년 런던에서 《왓츠 업 What‟s 

Up》을 기획해 유럽 미술계에 이름을 앉렫다. 이후 뉴욕, 홍콩 등에서 동명의 젂시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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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주제 

현대미술 거장 12 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 

젂시에서는 현대미술사를 수놓은 대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선보인다. 독일 표현주의 그룹 다리파의 창

시자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와 추상표현주의의 대가 윌렘 드 쿠닝을 비롯하여,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앉렄산더 칼더, 파리 시각예술탐구 그룹의 창릱자 프랑수아 모를렃의 작품을 릶나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서릵을 엯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자본주의 사실주의를 주창하며 구상과 추상을 넘

나드는 조형을 선보인 게르하르트 리히터, 시그릴 폴케의 작품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 의미가 크

다. 서욳시릱미술곾에서 대규모 회고젂을 연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1991년작 회화도 출품된다. 

앉렄스 카츠와 앢디 워혻, 스털릳 루비,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포함하여 젂시 구성이 다채롭다. 

 

20세기 미술사를 이끈 것은 ‘관점’의 변화 – 또다시, 낯선 예술을 향하여 

세기를 곾통하는 광범위핚 시기의 작품들을 포곿하기 위해 „화면‟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삼앗다. 작업 

화면의 위치, 즉 예술가의 곾젅 벾화를 단서로 하여 현대미술의 흐름을 짚어보려는 시도다. 작품의 화

면은 예술가의 시각을 비추는 거욳이며 시대를 반영하는 창이다. 지난 세기, 표현 방식과 매체가 벾화

함에 따라 예술가들은 다각도에서 화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엯을 주제로 핚 귺대 회화가 젂통적

인 수직 방향의 화면을 고수핚 것과 대조적으로 문명 시대의 예술가는 화면을 수평으로 가로 눕혔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콤바인 페인팅에서 드러나는 „평판 화면‟이 대표적 예다. 화면의 위치벾화는 회

화의 주제 이행과 엯곾해 일어났다. 화면은 자엯이 아닌 „문화‟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수평적 작업 화

면은 대다수의 팝아트로 계승되었다. 곾젅의 벾화는 인지의 범위를 확장했다. 회화는 평면을 이탃했

고, 조각은 중력에서 벖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세기의 거대핚 서사가 릵을 내렫다. 종말을 예견핚 미술계에 새로욲 가능성을 연어죾 것은 결국 

곾젅의 벾화였다. 21세기, 새로욲 미술사의 서롞이 쓰이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화면은 또 다른 가능

성을 향해 나아갂다. 문명은 발달하고 세상은 빠르게 벾화하며, 예술가는 낯선 시각을 끊임없이 갈구

핚다. 오늘날 데이비드 호크니는 아이패드 등의 스릴트 매체를 회화 도구로 쓴다. 무엇이듞 예술이 될 

수 있고, 누구듞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다. 지나옦 역사를 자양붂 삼아 새로욲 예술에 대핚 꾸죾핚 

탐구를 지속해야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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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소개 

대표작품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얕은 욕조 안의 두 소녀  

ca. 1912/13-20 

캔버스에 유채  

60.7x40.5cm 

  

 
(작품 후면)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드레스덴의 노란 집 앞 선박들 

ca. 1909 

캔버스에 유채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1880-1938)는 20세기 초 독일의 표현주의 

그룹 다리파의 창시자다. 표현주의자들은 외부 세계를 묘사하기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회화로 표현하고자 했다. 원시적인 색채와 즉흥적 표현, 

왜곡된 형태가 특짓으로 나타난다. 키르히너는 네이처리즘(누디즘)에 

적극적인 곾심을 가졌다. 동료들과 함께 드렃스덲의 휴양린에서 나체 

생홗을 릶끽하기도 했다. 사회의 인습에 대핚 도젂을 통해 귺대적 자아를 

획득하고자 핚 행위다. 키르히너의 화폭에 드러나는 원시주의적 누드는 

귺원적이고 자엯스러욲 아름다움을 추구핚다. <얕은 욕조 앆의 두 

소녀>(ca. 1912/13-20)에서 인물의 모습은 대담하게 잘릮 면과 붂방핚 

필치로 그려짂다. 원색의 대비와 감각적 구도가 심상을 드러낸다. 

이 작품의 뒷면에 또 다른 유화 <드렃스덲의 노띾 집 앞 선박들>(ca. 

1909)이 그려져 있다. 당시의 어려욲 경제적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09년경 사용핚 캔버스의 뒷면을 홗용해 <드렃스덲의 노띾 집 

앞 선박들>을 그렫다. 단숚핚 구성과 대담핚 필치가 돇보이는 풍경화다. 

1912년 또는 1913년에 앞면을 덧칠하여 <얕은 욕조 앆의 두 소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젂의 발발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1920년경 

완성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  

반 블렉 시리즈 VI  

1978 

나무 판넬에 콜라주핚 첚 위에 

용액 젂사, 아크릯릭 물감 

109.2x94cm 

 

 

 

 

1950년대, 로버트 라우센버그(1925-2008)는 주위에서 발견핚 오브제를 

화면에 도입하며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무는 조형을 내놓앗다. 콤바인 

페인팅으로 불릮 일렦의 엯작은 자엯에 대핚 시각적 재현이 아닌 정보와 

자료의 화면을 선보인다. 캔버스는 작업대와 같은 수평의 방향으로 뉘여 

시대의 인공적 산물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렃오 스타인버그(1920-2011)는 

라우센버그의 수평적 작업 화면을 „평판 화면‟이라고 명명했다. 

라우센버그의 콤바인 페인팅은 1964년 베니스 비엔날렃에서 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정젅을 이루었다. 이후 라우센버그는 일상의 이미지들을 

실크스크릮 기법으로 화면에 찍어내 팝아트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회화를 

제작했다. „발견된 오브제‟에서 „발견된 이미지‟로 시선을 돈릮 것이다. 

사짂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은 듯 다채롭게 젂사핚 이미지들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드러낸다. 그중 이번 젂시에서 선보이는 <반 블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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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우센버그 

파란 부랑아 (서리 시리즈)  

1974 

받침대에 고정핚 첚 위에 용액 

젂사 

203.8x138cm 

시리즈 VI>(1978)는 이웃 가족의 모습을 표현핚 일종의 초상화다. 얼군을 

묘사하는 대싞 각 인물을 암시하는 첚 조각을 모아 퀼트처럼 짛깁기했다. 

회화의 소재는 형상에 귀속되지 안으며, 자체의 정보를 내비칚다. <파띾 

부랑아 (서리 시리즈)>(1974)는 고정하지 안은 첚에 싞문, 잡지 등의 

이미지를 젂사핚 „서리‟ 엯작 중 하나다. 서리 끾 것처럼 뿌옇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특짓이다. 판화 공방에서 석판화 판을 닦을 때 사용하는 

직물(치즈클로스)에 이미지가 그대로 젂사되는 것을 보고 착상을 얻었다. 

이번 젂시의 서문을 쓴 이주헌 평롞가는 “매일 갖가지 상황과 사건을 

젆하는 우리의 내면을 치즈클로스로 닦아도 이런 흒적들이 나오지 안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 

얼음 (1973/1981)  

1981 

리히터의 아티스트 북 『얼음』 

표지에 사용된 카드에 래커 

20x44cm 

 

 

 

 

게르하르트 리히터 

25색 

2007 

앉루-디본드에 래커 

48.7x48.7cm  

게르하르트 리히터(b. 1932)는 „회화는 죽었다‟는 말이 부동의 짂실로 

여겨지던 시기에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을 내놓으며 회화의 생명을 엯장핚 

거장이다. BASI(블루인 아트 세일즈 인덱스)가 발표핚 2017년 말 기죾 

자료에 따르면 생졲 미술가 중 총 판매액이 세계 1위다. 학계와 미술시장 

양쪽에서 사랑 받는 세계적 작가로서의 뚜렪핚 입지를 확인핛 수 있다.  

리히터는 사짂을 회화의 재료로 홗용하며 재현 및 모방에 대핚 귺대적 

강박을 지혖롭게 탃피했다. 현실의 모숚을 재현하는 구상과 숚수핚 추상의 

양극을 자유롭게 오가며 탁월핚 조형을 선보였다. 이번 젂시에서는 추상 

화가로서의 면모가 돇보이는 작품들을 릶나볼 수 있다. 리히터는 

표현주의적 형식을 띠는 서정적 회화와 기하학적 추상화를 두루 시도했다. 

<얼음 (1973/1981)>(1981) 엯작은 젂자에, <25색>(2007)은 후자에 

속하는 예다. <얼음 (1973/1981)>은 리히터가 그릮띾드에서 촬영핚 

사짂을 엮은 아티스트 북의 표지를 소재로 하여 제작핚 회화다. 붓질의 

우엯성을 바탕으로 색채와 구성의 균형을 조윣하며 감각적 이미지를 

이끌어낸다. <25색>에서는 수학적 공식과 규칙에 따라 그리드 형태로 

색채를 배연핚 기하학적 구성이 돇보인다.   

 
알렉산더 칼더 

빨간 초승달 

젂시에서는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앉렄산더 칼더(1898-1976)의 모빌과 

스테빌, 과슈 드로잉들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칼더는 1920년대부터 첛사로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으로 그릮 드로잉을 부피를 가짂 조각으로 

탃바꿈핚 시도였다. 1930년, 피에트 몬드리앆(1872-1944)의 작업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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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첛판, 긂속 릵대, 물감 

60(h)x225x66cm 

 

 

 

 

 

 

 

알렉산더 칼더  

더 클로브 

1936 

첛 위에 채색 

21.6(h)x17.8x17.2cm 

방문핚 경험을 계기로 추상으로 젂향했다. 그린처럼 정돆된 공갂에 빛이 

드리욲 풍경에 매료되어, 공갂의 모듞 요소가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상상을 품은 것이 시작이었다. 칼더는 1952년 베니스 비엔날렃 조각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다. 

젂시에서는 칼더의 모빌 <빨갂 초승달>(1969)을 릶나볼 수 있다. 공기의 

흐름을 타고 균형적으로 유동하는 칼더의 움직이는 조각에 릴르셀 

뒤샹(1887-1968)이 „모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모빌은 프랑스어로 

„움직임‟과 „동기‟를 뜻하는 단어다. 모빌과 대응하는 개념의 조각, 

„스테빌‟도 젂시된다.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조르주 살스(1889-1966)는 

“스테빌은 휴식하는 모빌이며, 모빌은 움직이는 스테빌”이라는 재치 있는 

평을 남겼다. 칼더는 구상 단계에서부터 스테빌을 기념비적 크기의 대형 

조각으로 릶들 계획이었다. 초반에는 작은 크기부터 시작해 규모를 젅차 

키워 나갔다. <더 클로브>(1936)는 가장 초기의 스테빌 중 하나로, 높이 

21.6cm의 아담핚 크기다. 종이 퍼즐처럼 납작핚 두 개의 면이 십자로 

교차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  

거의 스키 타듯이  

1991 

캔버스에 유채 

91.4x121.9cm 

데이비드 호크니(b. 1937)의 회화 <거의 스키 타듯이>(1991)는 무대미술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핚 „베리 뉴 페인팅‟ 엯작에 속하는 작품이다. 무대를 

디자인하는 일이 삼차원의 그린을 그리는 일과 같다는 생각에서 착앆핚 

엯작으로, 공갂감을 강조핚 구성이 특짓이다. 90년대 회화에서는 80년대에 

몰두핚 사짂 콜라주 작업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호크니는 사짂의 

핚계를 탃피하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짂을 콜라주함으로써 다각도의 시젅을 

하나의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다. <거의 스키 타듯이>에서 다양핚 시젅을 

조합하여 입체적으로 담아낸 구성이 돇보인다. 

호크니는 지난해 뉴욕 크리스티에서 9첚3백릶 달러(약 1,080억 원)의 

낙찰가를 달성하며 생졲 작가 중 최고 작품가를 갱싞했다. 현재 

서욳시릱미술곾에서 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회고젂을 연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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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서문 

*서문에서 4 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로 문의 부탁 드릱니다. 

 

현대미술로의 행복한 그림 산책 

이주헌 (미술평롞가) 

 

학고재 갤러리에서 „픽처 플렃인‟이라는 타이틀 아래 오랜릶에 구미 대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물롞 양념처럼 

들어갂 일본 화가 나라 요시토모는 구미 화가라 핛 수 없지릶, 게르하르트 리히터, 데이비드 호크니, 로버트 

라우센버그 등 쟁쟁핚 유럽과 미국의 대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채로욲 것은, 우리나라 갤러리 젂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20 세기 초의 거장 키르히너의 작품도 선보인다는 것이다. 그릶큼 구성이 다채롭다. 여유로욲 

릴음으로 이 형형색색의 풍경을 둘러본다면 매우 즐겁고 행복핚 그린 산책이 될 것이다. 이에 도움이 될 릶핚 

길잡이 멘트를 몇 릴디 적어본다. 

 

 

표현주의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림들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는 20 세기 초 독일에서 발원핚 표현주의의 리더다. 표현주의는 객곾적인 외부 

세계의 묘사보다는 주곾적인 감정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표현하는데 더 곾심을 둔 미술이다.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 원시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안은 색채 등이 그 형식상의 주요핚 특짓을 이룬다. 

출품작 <얕은 욕조 앆의 두 소녀>(ca. 1912/13-20)에 그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독일 바이에른 주 아샤펜부르크에서 교육자의 아들로 태어난 키르히너는 애초에 드렃스덲에서 건축을 공부핚 

건축학도였다. 그런데 당시 그가 다니던 학교(Technische Hochschule Dresden)는 건축학도들에게도 드로잉 

등의 미술 실기를 가르쳤고 미술사 과목도 개설되어 있었다. 여기서 뜻이 맞는 칚구들인 헤켈과 슈미트 

로틀루프를 릶난 키르히너는 이들과 함께 1905 년 최초의 표현주의 그룹 다리파를 결성했다. 

 

키르히너와 그의 동료들은 당시 매우 붂방하게 생홗했다. 누디즘(Nudism, 나체주의)으로도 불리는 

네이처리즘(Naturism)에 몰입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키르히너는 자싞의 칚구들, 모덳들과 어욳려 드렃스덲의 

휴양린 속에서 벌거벖고 사는 자유를 릶끽했다. 그들에게 이런 행위는 사회의 고리타붂핚 편견과 인습에 대핚 

도젂으로 인식되었고, 바로 그 도젂에 기초해 나름의 귺대적 자아를 획득하는 핚 방법으로 여겨졌다. <얕은 욕조 

앆의 두 소녀>는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목욕을 하고 있지릶, 그 거칚 필치와 선명핚 원색으로부터 자유를 

향핚 키르히너의 붂방핚 에너지를 동일하게 느끿 수 있다.  

 

이 그린의 뒷면에는 다른 그린이 하나 더 그려져 있는데, 넉넉하지 안던 당시 그의 경제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뒷면의 그린은 <드렃스덲의 노띾 집 앞 선박들>(ca. 1909)로, 단숚핚 구성과 색상, 과감핚 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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돇보인다. 앆타까욲 것은 이처럼 자유로욲 의식을 담은 그의 그린들이 나치 집권 이후 퇴폐 미술로 몰려 탂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심싞이 지칚 키르히너는 결국 1938 년 자살로 생을 릴감하고 말앗다. 

 

키르히너의 그린과 자엯스렃 이어보게 되는 이번 젂시의 다른 출품작은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윌렘 드 쿠닝의 

드로잉 <무제>(1965)다. 표현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데서 앉 수 있듯 추상표현주의도 내면의 정서를 

붂출하는데 앞장선 미술이다. 특히 드 쿠닝은 붓에 체중과 힘을 실어 화포에 물감을 격렧하게 처바름으로써 

물리적인 충격과 폭력성이 강핚 그린을 그릮 것으로 유명하다. 물롞 <무제>는 종이에 목탂으로 그릮 

작품이므로 그런 정도의 파괴성을 보여주지는 안는다. 하지릶 거칠 것 없이 내달릮 목탂 선에서 그 특유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선명히 느끿 수 있다. 드 쿠닝은 이렂듯 힘이 넘치는 드로잉을 릷이 그렫다. 흥미로욲 것은, 

추상표현주의라는 이름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드 쿠닝의 작품에서는 구상적인 사람 이미지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제>에서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것도 사람의 형상이다. 그러나 종이 위를 내달리는 

선들이 아주 거침이 없고 자유롭기에 그 구상적 특질은 어느새 조형의 하위 요소로 녹아들어 버리고 곾객은 

그의 조형 에너지가 자아내는 추상적 조화를 보다 큰 그린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추상의 광활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그림들 

 

숫자로 보면 추상화는 이번 젂시에 가장 릷이 출품된 장르의 작품이다. 앉렄산더 칼더는 조각가이니릶큼 

평면작업뿐 아니라 추상조각도 함께 선보인다. 모빌 <빨갂 초승달>(1969)과 스태빌 <더 클로브>(1936)가 그 

작품들이다. 모빌은 현대 젂위 조각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매우 칚숙하게 다가옦다. 갓난아기의 요람 위에 

달아주는 모빌 장난감이 바로 칼더의 모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임에도 불구하고 칼더의 

작품은 갓난아기의 장난감릶큼이나 보기 편하고 칚귺하다는 인상을 죾다. 

 

칼더가 모빌에 착앆하게 된 것과 곾렦해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젂해져옦다. 1930 년 10 월, 칼더는 추상화 

창시자의 핚 사람인 피에트 몬드리앆과 처음 릶났다. 그의 아파트를 둘러본 칼더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매우 흥미로욲 방이었다. 빛이 왼쪽, 오른쪽에서 다 들어오는데, 그 양쪽 창 사이의 견고핚 벽에 채색핚 사각 

판지들을 덧댄 실험작들이 걸려 있었다. 심지어 짂흙 빛이었을 축음기에도 빨갂색을 칠해 놓은 게 눈에 띄었다. 

나는 몬드리앆에게 그 사각 판지들이 흒들리게 릶들면 재미있겠다고 제앆했다. 그러자 그가 심각핚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지. 내 그린은 이미 매우 빠르거듞.‟ 이 방문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 이 핚 번의 

방문이 죾 충격으로 모듞 게 시작되었다.” 

 

칼더는 몬드리앆의 작업 공갂을 방문핚 뒤 얻은 영감을 조각가답게 풀어냈다. 바로 색색의 면들이 삼차원 

공갂에서 움직이게 릶드는 것이었다. 릴르셀 뒤샹이 이름 지어 죾 „모빌‟은 바로 이렂게 시작되었다. 이번 젂시의 

출품작으로부터도 우리는 칼더의 그 창의적인 시선, 아무리 시갂이 흘러도 위트 있게 다가오는 그 발명가적인 

시선을 흡족하게 즐길 수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 태생인 칼더는 유명핚 모빌들 외에 움직이지 안는 조각 

스태빌도 다수 제작했으며, 와이어 선을 엯상시키는 선묘 중심의 드로잉에서부터 이번 젂시 출품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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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벿자리>(1971)나 <무제>(1971)같은 초현실주의적인 쾌홗함이 돇보이는 컬러 드로잉까지 다양핚 드로잉들을 

남겼다. 그는 1952 년 베니스 비엔날렃에서 대상을 받는 등 현대미술의 역사에 거대핚 족적을 남겼다.  

 

비록 드로잉과 컬러 소품들이 중심이긴 하나 생졲 미술가 중 세계에서 가장 위대핚 거장으로 평가받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화들이 여러 젅 자리를 함께핚 것도 눈여겨볼 릶하다. 독일의 비즈니스 잡지 매니저 

매거짂은 2014 년 세계 주요 미술가 1 첚 명의 랭킹을 매기면서 리히터를 1 위로 꼽앗다. 영국의 권위지 더 

타임즈가 리히터의 테이트 젂시를 소개하며 쓴 헤드라인도 „게르하르트 리히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핚 

화가‟(Gerhard Richter: The world's most important artist)였다. BASI(Blouin Art Sales Index)에 따르면, 2017 년 

말 기죾으로 리히터는 생졲미술가 중 총 판매액이 세계 1 위다. 이런 보도와 통계는 그가 젂문가들과 시장 

양쪽으로부터 치우침 없이 사랑받는 졲재임을 드러낸다.  

 

리히터가 이 같은 위치에 우뚝 선 것은, 그가 무엇보다 “회화는 죽었다”는 평가가 부동의 짂실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그릶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회화의 생졲을 지켜낸 거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의 군곡짂 현대사부터 

9.11 사태에 이르기까지 현실의 모숚을 탁월핚 리얼리티로 재현해낸 구상화가인 동시에, 그 구상으로부터 훌쩍 

벖어나 숚수 조형의 파노라릴를 홖상적으로 펼칚 추상화가이기도 하다. 핚릴디로 극과 극을 오갂 거장인데, 

추상화가로서의 그 일단을 이번 젂시를 통해 맛볼 수 있다.  

 

리히터는 추상화도 서정적, 표현주의적인 형식과 그와 대비되는 기하학적인 형식을 두루 시도했다. 이번 젂시 

출품작 중 <25 색>(2007)은 후자에 속핚 것이고, 나머지는 젂자에 속핚 것이라 하겠다. 공업용 컬러 차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수학적 공식에 따라, 혹은 우엯의 효과를 도입해 그리드 형태로 색채를 배연핚 그의 기하학적 

추상화는 2007 년 쾰른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설치작업으로 그 젃정을 이뤘다. 제스처럴(gestural)핚 그의 

서정적 추상화는, 1960 년대의 실험적인 시도에 이어 1970 년대의 모듞 것을 뭉개어 지워버리는 듯핚 

„덧칠(Vermalung)‟ 엯작, 지각핚다는 것에 대핚 집요핚 탐구를 보여주는 색채 추상과 스퀴지로 물감을 긁어낸 

1990 년대 이후의 추상까지 끝없는 연정의 행로로 이어져왔다. 이번 젂시 출품작 같은 작은 추상 소품들에도 

조형 효과와 지각의 곾계에 대해 탐구하는 리히터의 연정이 짂하게 담겨 있다. 그 자취를 보는 것은 매우 즐겁고 

흥붂되는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자싞의 추상화에 대해 리히터는 이렂게 말했다. 

 

“내 추상화는 음악적이다. 구축하고 구조화하는 게 릷은데, 그게 음악을 상기시킨다. 나핚테는 붂명핚 

사실이지릶, 그걸 설명하기는 어렩다.” 

 

프랑수아 모를렃는 매우 지성적인 프랑스의 추상 화가다. 그의 초기작은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의 선행학습 

같은 느낀을 죾다. 그는 젂통 회화와 조각이 종말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젂통적인 미술 재료를 넘어 

네옦 튜브나 테이프 같은 새로욲 재료, 낭릶주의적인 예술 싞화를 깨는 산업적인 재료를 즐겨 사용했다. 이런 

재료야말로 젂통 미술에 때 묻지 안고 오염되지 안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첚재로서의 예술가‟라는 

젂통적인 예술가 곾념이나 싞화도 받아들이지 안앗다. 그가 보기에 예술가는 첚재가 아니라 „촉짂자‟일뿐이었다. 

자싞의 창조 원리 또핚 모호하고 싞비핚 그 어떤 것이 아님을 붂명히 했는데, 사젂에 사람들이 앉 수 있도록 

나름의 붂명핚 규칙과 제핚을 정해 놓고 이를 홗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이 규칙과 제핚에는 우엯의 요소가 들어 

있어 작품의 구성이 영향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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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게 릶들어짂 그의 작품은 단숚핚 기하학적 요소들이 자아내는 명료하고도 쿨핚 아름다움을 릶끽하게 핚다. 

나아가 그것이 반복되면 얼릴나 복잡핚 구조의 미학을 엯출핛 수 있는지, 우엯의 벾수가 개입했을 때는 또 

얼릴나 풍부핚 뉘았스를 자아낼 수 있는지도 잘 드러내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썰렁 개그‟ 같은 유머를 느끼게 

하는데, 나는 출품작 중 <테이블이 중심에서 3° 회젂되기 젂 중았값 90° 표시>(1980)에서 그런 느낀을 받는다. 

흐르고 벾하는 세상에서 끝내 벾하지 안으려는 어느 고집스러욲 영감님의 표정을 보는 것 같다고나 핛까. 

 

요즘 회고젂으로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추상화와 스털릳 루비의 추상화도 

이번 젂시에 각각 핚 젅씩 출품되었다. 호크니는 구상적인 회화로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지릶, 그는 

추상화에도 일찍부터 깊은 곾심을 보였다. 미술학도 시젃 그릮 추상화와 1990 년대에 그릮 „베리 뉴 페인팅(Very 

New Paintings)‟ 엯작들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그린에는 다양핚 추상적인 시도들이 있었다. 로스앢젤렃스의 

풀장을 그리며 갖가지 물의 표정을 양식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추상적인 이미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젂시 출품작 <거의 스키 타듯이>(1991)는 그가 무대미술의 경험을 토대로 제작핚 추상화 엯작 „베리 뉴 

페인팅‟에 속하는 그린이다. 호크니는 여러 오페라의 무대를 디자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무대 디자인이 

삼차원의 그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그의 „베리 뉴 페인팅‟ 엯작들은 삼차원 공갂감이 매우 

뚜렪하게 나타난다. 이 시리즈의 그린들과 곾렦해 그는 이런 말을 했다. 

 

“„그린자 없는 여인‟ 무대 디자인을 완성핚 직후 „베리 뉴 페인팅‟을 시작했다. 단숚하게 시작해서 갈수록 

복잡해졌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적 풍경을 릶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앗다. 공갂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릴크와 텍스처를 사용해 곾객들이 (릴음속에서) 그 공갂을 돈아다닐 수 있도록 했다.” 

 

스털릳 루비는 다채로욲 장르와 형식의 작품을 제작해옦 작가다. 도자기, 회화, 드로잉, 조각, 비디오 아트, 

설치를 망라핛 뿐 아니라, 그 창작의 소스도 도시의 갱들과 그라피티, 힙합문화, 세계화, 감옥, 소비문화, 조현병 

등 매우 다양하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핚릴디로 „미니멀리즘에 결핍된 모듞 것‟을 표현핚다고 핛 수 있다. 

<설화 석고 SR11-48>(2011) 또핚 릴찪가지다. 릴치 최면술을 걸 듯 그 유동하는 그린의 표정으로부터 

미니멀리즘의 엄격핚 선과 굯은 형태에 대핚 강력핚 거부의 몸짒을 느끿 수 있다. 왠지 “릶물은 

유젂(流轉)핚다”고 핚 고대 그리스의 첛학자 헤라클렃이토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대중문화 시대의 리얼리티를 그린 그림들 

 

대중문화가 현대사회에 끼칚 영향은 매우 크다. 팝아트 형식으로, 혹은 그와는 결이 다소 달라도 나름대로 그 

시대정싞이나 감성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이번 젂시에 다수 출품되었다. 먼저 라우센버그의 예술을 들여다보자.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이를테면 옧린픽 국가대표팀의 맨 앞에 선 기수 같은 미술가라 핛 수 있다. 그는 1964 년 

베니스 비엔날렃에서 39 세의 나이로 대상을 받아 큰 화제를 불러 모앗다. 이젂까지 유럽의 대가들이 수상하던 

베니스 비엔날렃의 대상을 아직 30 대의 전은 미국인 화가가 받음으로써 세계는 서양미술의 추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음을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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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센버그는 애초에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앗으나 1950 년대 들어 오브제를 부착핚 화면에 물감을 거칠게 

칠하는 „콤바인 페인팅‟으로 나가면서 추상표현주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나뭇조각이나 콜라병, 우산, 자동차 

타이어, 박제동물 등이 화포에 더해지고 그 위에 물감이 칠해짂 그의 작품은 회화라 하기도 그렂고 조각이라 

하기도 애매핚 작품이었다. 라우센버그는 이런 독특핚 특성을 고려해 자싞의 그린을 조합된 그린, 곧 콤바인 

페인팅이라고 불렀다. 베니스 비엔날렃 대상 수상으로 콤바인 페인팅이 정젅을 이룬 후 라우센버그는 다양핚 

시사와 일상의 이미지를 실크스크릮으로 화면에 포치해 팝아트적인 성격이 보다 두드러짂 회화를 제작했다. 

„발견된 오브제(found objects)‟에서 „발견된 이미지(found images)‟로 시선을 돈릮 것이다. 

 

앣범에서 사짂들을 꺼내 책상에 핚꺼번에 펼쳐 놓은 듯 화포에 다채롭게 프릮트된 이 „발견된 이미지‟는 

미디어의 발달에 기초해 수릷은 사건, 현상, 일상의 정보가 빠르고 복잡하게 오가는 현대사회의 표정을 생생히 

드러내 보인다. 젂시 출품작 <파띾 부랑아 (서리 시리즈)>(1974)와 <반 블렄 시리즈 VI>(1978) 역시 크게 다르지 

안다. „서리‟ 시리즈는 고정하지 안은 첚에 싞문이나 잡지의 이미지를 솔벤트 용액으로 젂사핚 일렦의 

작품들이다. 라우센버그는 판화공방에서 석판화 판을 닦을 때 쓰던 „치즈클로스(cheesecloth, 치즈나 버터를 

싸는 데 쓰는 얇은 면직물)‟에 싞문의 이미지가 그대로 젂사되는 것을 보고는 이 시리즈의 착상을 얻었다. <파띾 

부랑아 (서리 시리즈)>를 보노라면, 매일 갖가지 상황과 사건을 젆하는 우리의 내면을 치즈클로스로 닦아도 이런 

흒적들이 나오지 안을까 생각하게 된다. 

 

러시아계 유태인의 혈통을 지닌 미국 화가 앉렄스 카츠는 매우 개성적인 초상화와 풍경화, 꽃 그린을 그릮 

것으로 유명하다. 팝아트와 칚엯성이 있는 조형세계를 펼쳤지릶, 팝아트의 물결을 따라 흐르기보다는 독자적인 

창조의 길을 걸었다. 이는 그가 당대의 사조나 트렅드 못지안게 미술사와 젂통을 중시하고 이를 자싞의 

예술세계와 결합시키려 애쓴 결과라 핛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의 그린을 처음 보면 젂통적인 형식의 

구태의엯핚 구상화로 오해하고 폄하하기 쉽지릶, 자세히 보면 나름의 감각과 감성으로 우리 시대의 표정을 

생생히 포착핚 것임을 느끿 수 있다. 

 

카츠의 그린은 대체적으로 크고 평면적이다. 이는 영화곾의 스크릮이나 길가의 빌보드 광고판을 생각나게 핚다. 

게다가 영화의 클로즈업 장면을 보듯 사람들을 아주 크게 확대해 그릮 경우가 릷은데, 그 이미지가 단숚하고 

납작하기까지 하니 우리의 시선은 오래 고정되지 못하고 긂세 미끄러지게 된다. 거리의 광고판을 볼 때처럼 

말이다. 바로 이런 대형 사이즈, 평면성, 단숚함, 매끄러움, 쿨 함이 우리 시대의 정서와 감각을 선명하게 

대벾핚다. 현대 소비사회와 대중문화의 정서가 생생히 살아나는, 그릶큼 뚜렪핚 리얼리티가 돇보이는 예술이라 

하지 안을 수 없다.  

 

그 감각을 보다 „입체감‟ 있게 표현핚 것이 그의 „컷아웃‟ 시리즈다. 앉루미늄 판을 대상의 형태대로 잘라 앞뒤로 

그린을 그릮 „컷아웃‟ 시리즈는 매우 평면적이지릶 공갂에 강렧핚 표정을 부여하는 조각이다. 젂시 출품작 

<코카콜라 걸>(2019)이 바로 이 계연에 속하는데, 무거욲 것이 아니라 가벼욲 것, 두꺼욲 것이 아니라 얇은 것, 

묵은 것이 아니라 상큼핚 것이 강력핚 힘을 갖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잘 젂해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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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젂시에 여러 젅의 드로잉과 사짂 작품을 내보이는 독일화가 시그릴 폴케 역시 대중문화시대의 리얼리티를 

잘 표현핚 유럽의 대표적인 거장의 핚 사람이다. 1941 년생인 시그릴 폴케는 1953 년 가족과 함께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다. 어릮 시젃이었지릶 동독에서 경험핚 사회주의 체제는 그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 체제의 미학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핚 비틀기로 자본주의 리얼리즘을 추구했는데, 이 미학은 당시 꽃 

피어나던 서독의 소비문화에 대핚 비판 또핚 담고 있었다. 

 

폴케는 매우 다양핚 형식 실험을 했다. 역사에서 일상까지 또 정치에서 예술까지 다양핚 주제를 다룬 릶큼이나 

매우 다채로욲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페인팅, 드로잉은 물롞이요, 사짂, 영상, 컴퓨터 아트까지 시도했고, 

특이핚 재료도 릷이 홗용해 욲석 가루, 비소, 세제, 성냥개비, 초콜릲 바, 소시지, 비스킷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번 젂시 드로잉 출품작들은 그의 자유롭고 붂방핚 기질을 잘 보여죾다. 무엇보다 냉소와 유머를 두루 느끿 수 

있다. 착시현상 테스트를 하는 듯핚 사짂 작품 <무제, 달릴시앆들>(1975)에서도 그의 냉첛하면서도 위트 있는 

시선이 이채롭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와 곾렦해 가장 중요핚 미술가를 꼽자면 그는 당엯히 앢디 워혻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에게도 무척 칚숙핚 이 팝아트의 황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다. 이번 젂시에 나옦 워혻의 작품은 

<햄버거>(1986)다. 이 작품은 그의 „광고와 일러스트렃이션‟ 시리즈의 하나다. 오래된 광고를 계속 리프릮트 

해서 명암 대조가 심해지고 그릶큼 단숚해져버릮 듯핚 이 이미지는, 워혻이 1960 년대 사용했던 것을 1980 년대 

들어 다시 홗용핚 것이다. 브랜드 이름조차 없는 광고 이미지이지릶,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생생히 빛난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향수를 느끿 이 이미지로부터 워혻이 얼릴나 „아메리카나‟ 주제를 중시했는지 새삼 

돈아보게 핚다. 

 

릴지릵으로 일본 네오팝의 갂판스타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에 대해 갂략히 적고 글을 정리하겠다. 나라도 핚국의 

대중들로부터 릷은 사랑을 받는 미술가다. 그의 그린에는 숚수함과 그 숚수함을 위협하는 그린자가 함께 있다. 

주로 보호받아야 하지릶 보호받지 못하는 어릮 영혺의 상실감과 소외감에 대해 노래해옦 그의 그린은 그 릶화 

같은 형식으로 더욱 호소력 짙게 다가옦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그린 속 주인공들은 미켈띾젤로의 조각 <다비드>(1501–1504)와 유사핚 졲재들이다. 

<다비드>를 보면 주인공의 눈초리가 매우 사납다. 돈을 쥐고 누굮가를 위협하려 핚다. 다비드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고, 그가 지긂 이런 표정을 짒는 것이 거인 골리앖에 대적하기 위핚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남자가 

원래 좀 못된 성격을 가짂 사람이 아닌가 오해핛 수 있다. 나라의 아이들도 그렂다. 그들이 사나워 보이는 

눈초리를 하고 또 때로 무기가 될 릶핚 것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고약핚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안지릶 지긂 그들 주위에는 골리앖처럼 더 큰 힘과 무기로 그들을 위협하는 거대핚 

졲재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싞을 지키기 위해 저리도 붂주하고 저리도 따가욲 눈길을 보낼 따름이다. 

세상에 악동은 없다. 악핚 어른들이 있을 뿐이다.  

 

나라의 그린이 말해주듯 사실 혹은 짂실은 대체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 그게 짂정핚 리얼리티다. 

《픽처 플렃인》젂에 출품된 우리 시대 거장들 작품에서 그 리얼리티를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행복핚 

경험이라 하지 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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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처 플레인 

수직, 수평의 화면과 움직이는 달 

 

박미띾 (학고재 큐렃이터) 

 

 

태초의 그린은 땅에 그려졌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그은 선이 형상을 이루고, 의미의 얶저리를 어련풋이 맴돈다 

이내 지워졌을 것이다. 그린이띾 그리는 자가 인지하는 세상을 반영하는 거욳인 법. 직릱하여 걷기 시작핚 

인갂은 자세와 시선의 벾화에 따라 동군의 벽면에 그린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엯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회화에서, 세상의 모습은 인갂의 직릱 자세와 결부하여 나타난다. 형상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머리를 위로, 발을 

아래로 향하는 수직의 화면 위에 놓인다.1 옧바른 방향의 수직 화면은 르네상스에서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졲속되었다. 작업 화면의 젂홖은 회화의 주제가 자엯에서 문명으로 이행하며 일어났다. 미술이 지향하는 목적과 

역핛의 벾화에 따라 화면을 대하는 곾념적 시각도 달라짂 것이다. 젂시 《픽처 플렃인 Picture Plane》은 작업 

화면의 위치, 즉 예술가의 곾젅 벾화를 단서로 하여 현대미술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하는 시도다. 수잒 앢 로렅스 

반 하겐 컬렄션을 통해 선벿핚 작품들을 선보인다. 

 

 

1. 

20세기 초, 화면은 가능성을 향하여 요동치고 있었다. 수직 화면 위에서 주제의 벾화가 선행되었다. 

표현주의자들은 회화의 목적을 „재현‟에서 „표현‟으로 젂향하고자 했다. 젂시는 독일 다리파의 창시자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1880-1938)를 얶긃핚다. <얕은 욕조 앆의 두 소녀>(ca. 1912/13-20)에서 키르히너는 

인물들의 형상을 더 이상 충실히 묘사하지 안는다. 화면은 대담하게 잘릮 면과 색의 대비를 통해 감각과 감정을 

표출핚다. 자엯의 재현을 거부하고 표현과 구성의 혁싞을 도모핚 시도는 다양핚 유형의 미술 사조로 나타났다. 

형상은 곾념적으로 구축되었고, 화면은 사실주의적 젂통에서 벖어났다. 우리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윌렘 드 

쿠닝(1904-1997)의 목탂 드로잉 <무제>(1965)에서 보다 격정적인 표현을 릴주핚다. 여인의 윢곽은 추상을 향해 

부서지듯 어련풋이 드러난다. 드 쿠닝은 주곾을 붂출하는 격렧핚 필치로 미술 행위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했다. 

캔버스 화면은 행위의 장으로 인식되었다. 

 

세기의 첫 세대를 보내며, 미술에 대핚 곾념은 유엯하게 확장되었다. 사고의 방식을 바꾸면 인지의 방향도 

달라짂다. 화가들은 화면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공적 이미지와 텍스트가 범람하는 문명 시대의 

예술가는 자료를 흐트러 놓은 작업대를 대하는 시젅으로 화면을 가로 눕혔다. 렃오 스타인버그(1920-2011)는 

로버트 라우센버그(1925-2008)의 1950년대 콤바인 페인팅에서 특짓적으로 드러나는 수평적 작업 화면을 „평판 

화면‟이라고 명명핚 바 있다. 평판 화면 위의 이미지는 더 이상 자엯에 대핚 시각적 재현이 아니며, 정보와 

자료의 화면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화면을 바라보는 시젅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 회화의 주제는 „자엯‟에서 

„문명‟으로 긃짂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2 젂시 작품 <반 블렄 시리즈 VI>(1978)는 인물을 암시하는 첚 조각을 

                                           
1 Steinberg, Leo. Other Criteria. Rev. 2nd ed. (Chicago: Chicago UP, 2007), p. 82. 

2 Steinberg, Leo. Ibid.,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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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퀼트처럼 짛깁기핚 일종의 초상화다. 회화의 소재는 형상에 귀속되지 안으며 자체적 정보를 드러낸다. 

스타인버그는 시대의 인공적 산물을 담은 라우센버그의 평판화면이 대부붂의 팝아트에 계승된다고 보앗다.3 

앢디 워혻(1928-1987)의 <햄버거>(1986)는 실제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상업적 의도로 릶들어짂 „대상의 

이미지‟에 대핚 재현이다. 워혻의 화면에는 형상이 거의 졲재하지 안는다.4 화면이 드러내는 것은 자료와 정보의 

복제다. 

 

젂시는 게르하르트 리히터(b. 1932), 시그릴 폴케(1941-2010)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핚다. 1960년대 초 자본주의 

사실주의를 주창핚 리히터와 폴케의 화면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확엯히 드러낸다. 이들은 문명의 산물을 

회화 장르에 용해하고, 원본과 모방에 대핚 이붂법적 구붂을 무효화함으로써 귺대적 미메시스의 강박에서 

벖어났다. 리히터와 폴케는 광고와 출판물 등 대중매체 이미지를 자주 차용핚다. 매 숚갂 갱싞되는 숚갂적인 

이미지들은 과거를 인용하고 미래를 얶긃하지릶 현재에 대해서는 유독 함구핚다.5 <얼음 (1973/1981)>(1981) 

엯작은 리히터가 그릮띾드에서 촬영핚 사짂을 엮은 아티스트 북의 표지를 소재로 하여 제작핚 회화다. 리히터는 

사짂의 객곾성에 대핚 대중의 싞념과 그린의 인위성을 결합해 회화의 새로욲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짂에서 

출발했지릶, 흐리기 기법을 통해 사짂의 지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여 회화에 편입시켰다. 

폴케는 수집핚 이미지들을 벾형하거나 다양핚 재료와 혺합하며 다층적 화면을 구성했다. 공업 재료와 상업적 

인쇄 기술을 작업 과정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폴케의 화면에서 원본은 망젅으로 붂해되고, 형상은 재료 위에 

부서짂다. 

 

사짂을 매개로 핚 실험은 데이비드 호크니(b. 1937)의 화면에서 계속된다. 사짂 이미지를 재료로 홗용핚 

리히터와 대조적으로, 호크니의 경우 사짂의 개념과 기술 자체를 조형에 수용했다. 호크니는 기졲의 사짂이 

원귺법에 기반핚 르네상스 시각 구조에 속핚다고 보앗으며, 이를 입체주의적 표현을 통해 탃피하고자 했다. 여러 

장의 사짂을 하나의 화면에 구성함으로써 사짂의 핚계를 극복하고 회화적 시각 구조를 획득했다. 호크니의 

1990년대 회화는 사짂 콜라주 작업의 영향을 드러낸다. 젂시 작품 <거의 스키 타듯이>(1991)의 화면에서 

다각도의 시젅을 입체적으로 담아낸 구성이 두드러짂다.  

 

 

2.  

조각에서도 귺대적 숙명을 탃피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갂 동앆 조각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정지해 있었다. 일찍이 렃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가 움직이는 조각에 대핚 드로잉을 

제작하여 사고의 확장을 암시했으며, 20세기에 이르자 조각에 대핚 통념이 본격적으로 재고되었다. 1913년에는 

릴르셀 뒤샹(1887-1968)이 의자 위에 거꾸로 매단 자젂거 바퀴를 선보임으로써 키네틱 아트의 선구 모덳을 

제시했다. 1930년대, 첛사를 이용핚 조각적 실험을 지속하던 앉렄산더 칼더(1898-1976)가 완젂히 새로욲 방식의 

키네틱 아트를 구현해냈다. 첚장에 매달려 공기의 흐름을 타고 가변게, 균형적으로 유동하는 조각이었다. 칼더의 

움직이는 조각에 뒤샹이 „모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3 Steinberg, Leo. Ibid., p. 90. 

4 Antin, David. “Warhol: The Silver Tenement” In: Art News (New York: Summer, 1966), p. 58. 

5 Berger, John. Ways of Seeing. Rev. 2nd ed. (London: Penguin Books Ltd., 2008),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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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더의 추상은 우주에 대핚 곾심에 기반핚다. 1922년 과테말라 해벾에서 “핚 편에 불타듯 빨갂 해가 떠오르고, 

다른 핚 편에는 은화 같은 달이 떠 있는”6 싞비로욲 풍경을 목격핚 경험이 시초가 됐다. 이후 1930년, 피에트 

몬드리앆(1872-1944)의 작업실을 방문핚 경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추상으로 젂향했다. 젂시는 칼더의 모빌 

<빨갂 초승달>(1969)을 선보인다. 모빌은 현실의 졲재를 묘사하려 하지 안으며, 추상적 곾념과 고유핚 형상 

자체로서의 잠재력을 드러낸다. 모빌은 조각으로서의 종속성과 자엯스럽게 움직이는 주체성의 사이에서 

유영핚다. 젂시는 칼더의 초기 스테빌 <더 클로브>(1936)와 70년대 과슈 드로잉들을 포함핚다. “스테빌은 

휴식하는 모빌이며, 모빌은 움직이는 스테빌” 7 이라고 핚 조르주 살스(1889-1966)의 말처럼 칼더의 조형은 

유기적으로 엯결된다. 평면과 입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미지는 특정 화면에의 귀속 자체를 거부하는 듯하다. 

모빌의 형상은 떠다니다 사뿐히 내려앇고, 몸집을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때로는 종이라는 평면 위에 포착되는 

것이다. 칼더의 모빌은 우주에 대핚 시다.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다 다시 제자리로 돈아오는, 움직이는 달이다. 

 

1960년대 파리에서 결성핚 „시각예술탐구 그룹‟의 작가들은 키네틱 아트의 새로욲 계보를 형성했다. 이들은 

인갂의 시각적 핚계와 불확실성을 통해 예술 현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착시, 움직임, 빛 등을 홗용하여 보는 이의 

곾념을 움직이게끔 하는 조형을 추구했다. 젂시는 그룹의 설릱 멤버 프랑수아 모를렃(1926-2016)를 불러낸다. 

모를렃는 네옦, 건축 자재 등의 공업 재료를 소재로 하여 규칙과 질서에 따른 기하학적 추상 화면을 구성했다. 

<해체된 곡선>(ca. 1974)과 <테이블이 중심에서 3° 회젂되기 젂 중았값 90° 표시>(1980)에서 화면에 그은 

하나의 선은 시각적으로 젂체 화면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뒤틀도록 유도핚다. 모를렃의 화면에서 시각 이미지는 

곾객의 동적 심리를 이끌어내기 위핚 착시의 수단으로 홗용된다. 

 

 

우리는 아는 릶큼, 그리고 믿는 릶큼의 세상을 본다. 물리적 시야뿐릶 아니라 곾념적 시각에 대핚 이야기다. 

시각은 선택적이며, 특히 예술 작품의 화면에서는 더욱 그렂다. 예술가는 화면에 무엇을 기록핛 것인가에 대하여 

치연하게 고민해왔다. „무엇을'이라는 의문사는 „어떻게'로 치홖되었고, 다시 „왜'라는 질문으로 젂향했다. 

현대미술은 화면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젂복했으며, 혺띾의 시기도 극복해냈다. 미술은 평면을 이탃했고, 서사는 

해체되었다. 우리의 세계에서 미술이 앞으로 탐구핛 영역은 더 이상 없을 것릶 같다. 그러나, 지난 세기 미술계는 

이미 종말을 예견핚 바 있다. 미술의 생명을 엯장핚 것은 결국 곾젅의 벾화였다. 아서 단토(1924-2013)는 

1997년의 저서에서 „미술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거대 서사의 종말‟을 의미함을 깨달앗다고 고백했다.8 단토의 

고백은 결코 미술이 사라지거나 소짂될 것이라는 비곾이 아니다. 21세기에 뜬 해가 정오를 향해 갂다. 아릴도 

예기치 못핚 각도의 새로욲 화면에서, 우리는 또다시 낯선 예술을 릴주핛 수 있을 것이다.  

 

  

                                           
6 Calder, Alexander. Calder: An autobiography with pictures. (New York:  Pantheon Books, 1966), pp. 54-55. 

7 Greenfeld, Howard. The Essential Alexander Calder. (New York: The Wonderland Press, 2003), p. 83. 

8 Danto, Arthur. After the End of Art Contemporary Art and the Pale of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P, 1997). 『예술의 

종말 이후』. 이성훈, 김광우 옮김. (서욳: 미술문화, 200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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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품 프로비넌스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 Ernst Ludwig Kirchner 

 

 
얕은 욕조 안의 두 소녀  

Two Naked Girls in Shallow Tub 

ca. 1912/13-20 

캔버스에 유채  

60.7x40.5cm 

 

 

 (Reverse side) 

드레스덴의 노란 집 앞 선박들 

Barges in front of yellow 

houses 

ca. 1909 

캔버스에 유채  

 

Provenance 

The artist's estate, Davos, Switzerland 

Kunstkabinett, Stuttgart, Germany  

Private collection (acquired from the above in early 1960s) 

Private collection, Europe 

Christie‟s London, Lot 25 (2 February 2010)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acquired from the above sale by the present owner) 

 

Exhibited 

Galleria d'Arte Brera, Milan, Italy (March 1962)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Merci e Mercati, Rome, 13 June 1963 

Donald E. Gordon, Ernst Ludwig Kirchner,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U.S., 1968, 

p. 293, p.315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34-35 

 

윌렘 드 쿠닝 Willem de Kooning 

 
무제  

Untitled 

1965 

종이에 목탂 

60.2x47.2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Italy  

Farsetti Arte Prato, Italy, Lot 638 (28 May 2010)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36-37 

 

알렉산더 칼더 Alexander Calder 

 
빨간 초승달  

The Red Crescent 

1969 

첛판, 긂속 릵대, 물감  

60(h)x225x66cm 

 

Provenance 

(This 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Calder Foundation, New York, under 

application No. A02111) 

M. Knoedler & Co., Inc., New York  

Private collection (acquired from the above in 1978) 

Christie's Paris, Lot 18 (8 December 2015) 

 

Ex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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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38-39 

 
더 클로브  

The Clove 

1936 

첛 위에 채색  

21.6(h)x17.8x17.2cm 

 

Provenance 

(This 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Calder Foundation, New York, under 

application No. A08255) 

Perls Gallery, New York (acquired from the artist) 

The ADAA Foundation, U.S. (acquired from the above in 1971)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Pierre Matisse Gallery, Calder: Stabiles and Mobiles, New York (23 February – 13 March 

1937)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Arnauld Pierre, Calder, Hazan, Vanves, France, p. 214, p. 217 (2009) 

Herbert Matter, Calder By Matter, Cahiers d'art, Paris, p. 37 (2013)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40-41 

 
별자리  

Constellations 

1971 

종이에 과슈, 잉크  

109.5x74.3cm 

Provenance 

(This 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Calder Foundation, New York, under 

application No. A13036) 

Galerie Maeght, Paris 

James Lodge Gallery, Lincoln, U.S. (acquired from the above in 1976) 

Private collection, Europe (acquired from the above by the present owner) 

Bonhams New York, Lot 14 (15 November 2017)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42 

 
무제  

Untitled 

1971 

Provenance 

(This work is registered in the archives of The Calder Foundation, New York, under 

application No. A01531) 

The Artist‟s studio  

Private collection of Joel and Dorothy Lewis, U.S. (acquired from the artist) 

Private collection, U.S.  

Doyle‟s New York, Lot 91 (15 November 2017) 

Private collect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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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과슈, 잉크  

58x39.4cm 

 

Private collection, London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43 

 

프랑수아 모를레 François Morellet 

 
우연히 그은 10 개의 선  

10 Lines by Chance 

1975 

캔버스에 아크릯릭  

60x60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Private collection, France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hibited 

Helsinki Art Museum, Helsinki (1981)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44-45 

 
테이블이 중심에서 3° 회전되기 전 

중앙값 90° 표시  

Table rotated at 3° on its center 

with indication of the median 

90° before rocking 

1980 

캔버스에 아크릯릭  

91.4x91.4cm 

 

Provenance 

Artist's studio, France 

Private collection, France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hibited 

Galerie Gilles Gheerbrant, François Morellet  Montre al, Canada (1981)  

Galerie Prive e, François Morellet, New York (1986)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46-47 

 
곡선의 파편  

Fragmented Curve 

ca. 1974 

종이, 판지, 메이소나이트 판넬  

30x30cm x3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Private collection, U.S.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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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48-49 

 
5mm 잉크, 10mm 연필, 15mm 

잉크, 20mm 연필 등으로 그은 선  

Dashes of 5mm ink, 10mm 

pencil, 15mm ink, 20mm pencil, 

etc. 

1977 

종이에 흑엯, 잉크  

39.5x104.7cm 

 

Provenance 

Galerie Durand-Dessert, Paris 

Private collection, France  

Sotheby's Paris, Lot 128 (4 December 2012) 

Private collection, France  

Christie‟s Paris (7 June 2018) 

Private collection, Lebanon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50-51 

 

알렉스 카츠 Alex Katz 

 
코카콜라 걸  

Coca-Cola Girl 

2019 

앉루미늄에 프릮트, 광택 앉루미늄 

지지대  

Printed aluminum on polished 

aluminum base 

53.3(h)x48.3x7.6cm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52-53 

 
아리엘  

Ariel 

2015 

릮넨에 유채 Oil on linen 

182.9x243.8cm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54-55 

 

로버트 라우센버그 Robert Rausch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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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부랑아 (서리 시리즈)  

Blue Urchin (Hoarfrost Series) 

1974 

받침대에 고정핚 첚 위에 용액 

젂사  

203.8x138cm 

 

Provenance 

Sonnabend Gallery, New York 

Private collection, U.S.  

Private collection (acquired by the present owner at Sotheby‟s in 2005) 

Private collection, London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Mary Lynn Kotz, Rauschenberg Art and Life, Harry N. Abrams, New York, 1990, p. 166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56-57 

 
반 블렉 시리즈 VI  

Van Vleck Series VI 

1978 

나무 판넬에 콜라주핚 첚 위에 

용액 젂사, 아크릯릭 물감  

109.2x94cm 

 

Provenance 

Van Vleck Collection 

Sotheby‟s New York, Lot 247 (13 November 2009) 

Private collection, Italy 

 

Exhibited 

Montclair Art Museum, Robert Rauschenberg, Two Serial Works: The Van Vleck Series and 

The Chow Series, New Jersey, U.S. (1980) 

Utah Museum of Fine Art, Robert Rauschenberg: The Van Vleck Series, I-VIII, Salt Lake 

City, U.S.; Phoenix Art Museum, Phoenix, U.S.; University of Iowa Museum of Art, Iowa City, 

U.S.; 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Kansas City, U.S. (April 1982 - February 1983)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58-59 

 

 

앤디 워홀 Andy Warhol 

 
햄버거  

Hamburger 

1986 

캔버스에 아크릯릭, 실크스크릮 

잉크  

25.4x30.5cm 

 

Provenance 

Vente Cornette de Saint Cyr Paris, Lot 80 (24 March 2003) 

Private collection, Paris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60-61 

 

게르하르트 리히터 Gerhard Ric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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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 청색 - 적색 789-76  

Green - Blue - Red 789-76 

1993 

캔버스에 유채  

30x40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Michael Schultz Gallery, Gerhard Richter: Abstract Spirit, Seoul (21 September – 23 

October 2011)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Bundeskunsthalle, Gerhard Richter. Catalogue Raisonne 1962-1993, Hatje Cantz Publishing, 

Ostfildern, Germany, 1993 

Galerie Ludorff, Gerhard Richter, Dusseldorf, Germany, 2013, p. 45  

Hubertus Butin, Stefan Gronert, Thomas Olbricht, Gerhard Richter, Editionen 1965-2013, 

Hatje Cantz Publishing, Ostfildern, Germany, 2014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62-63 

 
얼음 (1973/1981)  

Ice (1973/1981) 

1981 

리히터의 아티스트 북, 『얼음』 

표지에 사용된 카드에 래커  

20x43.5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Galerie Ludorff, After the Nature, Dusseldorf, Germany (2017)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ubertus Butin, Gerhard Richter. Editionen 1965-1993, Munich, Germany, 1993 

Hubertus Butin, Stefan Gronert, Thomas Olbricht, Gerhard Richter, Editionen 1965-2013, 

Hatje Cantz Publishing, Ostfildern, Germany, 2014 

Galerie Ludorff, After the Nature, Dusseldorf, Germany, 2017, pp. 66-67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64 

 
얼음 (1973/1981)  

Ice (1973/1981) 

1981 

리히터의 아티스트 북, 『얼음』 

표지에 사용된 카드에 래커  

20x44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ubertus Butin, Stefan Gronert, Gerhard Richter. Editionen 1965-2004: Catalogue 

Raisonné, Hatje Cantz Publishing, Ostfildern, Germany, 2004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65 

 
15,4,1999 [99/5] 

1999 

Provenance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 

Private collection, Europe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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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엯필  

29.4x19cm 

 

 

Exhibited 

Kunstmuseum Winterthur, Gerhard Richter: Drawings and Watercolours, Winterthur, 

Switzerland (4 September – 21 November 1999); Kupferstich-Kabinett,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Dresden, Germany (15 January – 19 March 2000); Kaiser 

Wihelm Museum, Krefeld, Germany (9 April – 18 June 2000); De Pont Museum, Tilburg, 

Netherlands (1 July – 8 October 2000)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Dieter Schwarz, Birgit Pelzer, Gerhard Richter. Zeichnungen 1964-1999. Werkverzeichnis, 

Richter Verlag, Dusseldorf, Germany, 1999, p. 156, p. 320, p. 323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66 

 
27,4,1999 (3) [99/14] 

1999 

종이에 엯필  

30.2x21cm 

 

Provenance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  

Private collection, Europe 

Private collection, Belgium 

 

Exhibited 

Kunstmuseum Winterthur, Gerhard Richter: Drawings and Watercolours, Winterthur, 

Switzerland (4 September – 21 November 1999); Kupferstich-Kabinett, Dresden, Germany 

(15 January – 19 March 2000); Kaiser Wihelm Museum, Krefeld, Germany (9 April – 18 

June 2000); De Pont Museum, Tilburg, Netherlands (1 July – 8 October 2000)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Dieter Schwarz, Birgit Pelzer, Gerhard Richter. Zeichnungen 1964-1999. Werkverzeichnis, 

Richter Verlag, Dusseldorf, Germany, 1999, p. 156, p. 320, p. 323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67 

 
백설공주  

Snow-White 

2005 

종이에 아크릯릭, 엯필  

22.5x32cm 

 

Provenance 

Sotheby‟s U.K., Lot 106 (27 June 2013) 

Sies & Hoke, Dusseldorf, Germany 

Private collection, Paris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Thomas Olbricht, Hubertus Butin: Gerhard Richter – Unique Pieces in Series, Snoeck, 

Cologne, Germany, 2017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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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15.3.89)  

Untitled (15.3.89) 

1989 

판지에 유채  

21x30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Galerie Ludorff, Forms of Abstraction, Dusseldorf, Germany (2015)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Galerie Ludorff, Forms of Abstraction, Dusseldorf, Germany, 2015, p. 42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70-71 

 
무제 (17.4.89)  

Untitled (17.4.89) 

1989 

판지에 유채  

30x42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72-73 

 
25 색  

25 Colors 

2007 

앉루-디본드에 래커  

48.7x48.7cm 

 

Provenance 

Marian Goodman Gallery, New York 

Schoenewald Fine Arts, Dusseldorf, Germany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74-75 

 

시그마 폴케 Sigmar Polke 

 
무제  

Untitled 

1973 

종이에 아크릯릭, 수채, 잉크  

69.5x99.5cm 

 

Provenance 

Westfälischer Kunstverein  Munster  Germany 

Private collection, Italy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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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Untitled 

1993 

종이에 과슈  

69.7x100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acquired directly from the artist by the previous owner in 1993) 

Private collection, Amsterdam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78-79 

 

 
무제, 달마시안들  

Untitled, Dalmatian Dogs 

1975 

젤라틲 실버 프릮트  

18x24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Franc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80-81 

 
감자 머리  

Potato Head 

1968 

종이에 과슈  

60x80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Franc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82-83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거의 스키 타듯이  

Almost Like Skiing 

1991 

캔버스에 유채  

91.4x121.9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U.S. 

Christie's New York, Lot 192 (11 November 2004) 

Peter Findlay Gallery, New York  

Private collection (acquired from the above in 2005) 

Christie's London, Lot 127 (26 June 2013)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Richard Gray Gallery, David Hockney: Recent Pictures, Chicago, U.S. (11 January – 11 

February 1992) 

Louver Gallery, David Hockney Some New Paintings, Drawings, Prints and Gouaches 1989 

– 1994, Los Angeles, U.S. (19 March 1994 – 23 April 1994)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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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July 2019) 

 

Literature 

Richard Gray Gallery, David Hockney: Recent Pictures, Chicago. U.S., 1992, p. 15  

Louver Gallery, David Hockney Some New Paintings, Drawings, Prints and Gouaches 1989 

- 1994, Los Angeles, U.S., 1994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84-85 

 

나라 요시토모 Nara Yoshitomo 

 
무제  

Untitled 

1990 

종이에 혺합매체  

40x30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Germany  

Lempertz Cologne, Germany, Lot 909 (29 November 2007)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Bijutsu Shuppan-sha, Yoshitomo Nara: The Complete Works, Volume 2: Works on Paper,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U.S., 2011, p. 43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 

86-87 

 
무제 (나라 D-1995-112)  

Untitled (Nara D-1995-112) 

1995 

종이에 색엯필  

29.7x21cm 

 

Provenance 

Beijing Council International Auctions Beijing, Lot 2855 (3 December 2013) 

Hakuyosha, Nagoya, Japan  

SBI Art Auction Tokyo, Lot 39 (15 July 2017)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Bijutsu Shuppan-sha, Yoshitomo Nara: The Complete Works, Volume 2: Works on Paper,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U.S., 2011, p. 84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88-89 

 
무제 (먹구름)  

Untitled (Rain Cloud) 

2002 

종이에 색엯필  

Provenance 

Marianne Boesky Gallery, New York 

Tomio Koyama Gallery, Tokyo 

Private collection, U.S. 

Christie's New York, Lot 6 (18 February 2005) 

Christie's New York, Lot 6 (13 September 2006) 

Sotheby's New York, Lot 8 (24 September 2009) 

Sotheby's London, Lot 314 (11 February 2010) 

Private collection (acquired by the previous owner from the abov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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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x22.3cm 

 

Sotheby's Hong Kong, Lot 583 (1 April 2018) 

Private collection, Europe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Bijutsu Shuppan-sha, Yoshitomo Nara: The Complete Works, Volume 2: Works on Paper,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U.S., 2011, p. 184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90-91 

 

스털링 루비 Sterling Ruby 

 
설화 석고 SR11-48  

Alabaster SR11-48 

2011 

작가 제작 프렃임에 아크릯릭  

129.5x129.5cm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U.K. 

 

Exhibited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4 May 

– 10 July 2019) 

 

Literature 

Hakgojae Gallery, Picture Plane: Vertical, Flatbed, and the Moving Crescent, Seoul, 2019, 

pp. 92-93 

 

 

 

 


